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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수도권 4개 대학의 보건계열 133명과 비보건계열 1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년 28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자료는 SPSS 22.0 Program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중 보건계열 대학생의 1학년 여부가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t=2.82, p=.006). 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 1학년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F=40.42, 
p<.001)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만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13, p<.001). 간호
사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뉴미디어를 통한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대학생, COVID-19

Abstract　The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mage of nurses in health and non-health 
university students after COVID-19.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5, 2021 to 2011 and 28th, 2021, 
from 133 health-related and 123 non-health-related students in four universities. This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whether the nurse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s in the first grade of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t=2.82, p=.006)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nurse image of college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mass media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in both health and 
non-health fields. For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he image of mass media, major satisfaction, and first 
grade influence the image of nurses (F=40.42, p<.001)In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health 
departments, it was found that only the media image affects the nurse image. (F=20.13, p<.001).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have continuous interest in contact with the media through new 
media and to approach it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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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발생

으로 인해 대중들은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전염병을 치료
하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만나게 되었다
[1,2]. 그 가운데에서도 COVID-19 최전선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물품 부족 등의 매우 열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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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쪽잠과 반창고 투혼’, ‘붕대투혼’[3]이라는 수식어를 얻
었다. COVID-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보도들은 간
호사의 역할이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미지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인상, 지식 또는 평가의 집합체를 뜻
하며,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다[4]. 이러한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주관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선입견처럼 자리 잡아 개
인의 생각이나 태도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4,5]. 특히, 이러한 이미지가 특정한 직
업에 각인이 되면 그 직업이 수행하는 역할과 해당 분야
의 직업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5].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나 인상, 느낌, 생각의 종합이다[6]. 
간호사 이미지는 한 명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닌 작게는 직무만족도부터 간호전문직이라는 전체
적인 이미지와 간호 실무확립, 간호전문직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8].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병원에 내원하거나 간호사와 접촉을 하는 등의 직접적
인 경험과 대중매체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9], 그 외 제도적 요인, 간호사의 외
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있다[5].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중들이 백의의 천사, 모성
애적 돌봄, 희생과 봉사정신, 여성의 직업 등 전통적인 이
미지로서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11], TV나 인터넷 등에서 보이는 간호사는 의사의 보
조적인 역할, 성적 대상화, 덜 전문적인 직업 등의 부정적
인 이미지가 부가되기도 하였는데[7,8,12],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대중매체는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
달하고 있다[8].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전달받은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9]. 
이런 이유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대중들의 
태도, 행동, 가치관 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2].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조사한 연구
[13]에서 긍지자부심, 사회기여의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COVID-19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에

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건의료
인의 사회적 기여를 눈으로 보게 되며 긍지자부심도 가지
고 직업가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은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
중매체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
고 있다[12]. 간호학과 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며 간호에 대한 
가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간호사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14]. 간호학을 제외한 다른 보건
계열의 대학생들도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이나 관련 비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 및 보건의료직종에 
대해 학습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상대적
으로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은 간호사를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
만, COVID-19 발생과 감염병의 지속으로 인해 대중매체
를 통해 대학생들이 기존보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보건계열의 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종계열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비보건계열의 대학생은 
간호사와 대상자로, 즉 치료적인 관계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추후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
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간호학
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건계열이나 비보건계열
의 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COVID- 
19을 경험한 시점에서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만족하는 정
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이후 진로선택에도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14]. 
COVID-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요구되는 직
종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동일 상황에서 타
격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해당 전공만족도도 낮아지고 취업스트레스
가 상승하게 되었다[16].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 대학생들이 갖는 전공만족도가 미래
에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간호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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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 상
황에서 의료보건계열의 직업군에 대한 요구도나 중요성
은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호텔항공서비스 계열이나 인
문사회계열 등을 포함한 비보건계열의 종사자에 대한 요
구도는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16]. 이런 현
상은 비보건계열에 포함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상대
적으로 낮아지며, 부각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이후 보건계열과 비보
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중매체 경험에 따른 간
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계열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
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1)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중

매체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파악한다.
3)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4)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별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

족도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전공만족도, 대중

매체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내 4년제 종합대학 1곳, 전

문대학교 2곳에 재학중인 보건계열학생과 비보건계열 학
생으로, 해당 대학 내 설문조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
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자로 선정하였다. 보건계열은 간호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

과,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무기
록학과 등 이었고, 비보건계열은 간호업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학과로, 공학과, 예체능계열 등이었다. 표본 크
기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간 차
이를 파악하기에 필요한 중간의 효과 크기 .50,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확인
한 결과 집단간 최소 88명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간호전
공과 비전공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한 연구[7]에서 집단별 평균값(표준편차)은 각각 2.29 
(.816), 2.64(.657)이었으며 이 경우 효과크기는 .472이
었다. 이를 반영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을 기준으
로 한 경우 최소 118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57명에게 자료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부
를 제외하여 256부를 사용하였다. 계열별 참여는 보건계
열 133명, 비보건계열 123명으로 확인되어 최소기준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9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대중매체 이미지 12문항, 간호사 이
미지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7문항이었다. 

2.3.1 전공만족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

(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Kim과 Ha[18]가 개발한 도구에서 Lee[19]가 수정·보완
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
로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
체 신뢰도 Ch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전체 신뢰도 Chronbach's α는 .90이었다. 

2.3.2 대중매체 이미지
대중매체 이미지는 Shin과 Kim[5]이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표 평정척도로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
사 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Kim[5]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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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 department(n=133) Non-health department(n=123) χ2 or t p n(%) or M±SD(range) n(%) or M±SD(range)

Gender Female 117(88.0) 96(78.0) -2.11 .036*Male 16(12.0) 27(22.0)
Age(years) 22.9±3.76(19-47) 21.4±1.67(20-28) 1.93 .056

Grade
(year)

1st 70(52.6) 58(47.2)

-0.97
　　

.335
　　

2nd 36(27.1) 36(29.3)
3rd 17(12.8) 16(13.0)
4th 10(7.5) 13(10.6)

Subjective income
High 8(6.0) 15(12.2)

-1.52
　　

.129
　Medium 105(78.8) 93(75.6)

Low 20(15.0) 15(12.2)

Perceived  health status

Not very good 0(0.0) 0(0.0)

1.44 .150
Not good 14(10.5) 18(14.6)
Moderate 42(31.6) 42(34.1)

Good 59(44.4) 52(42.3)
Very good 18(13.5) 11(8.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No 68(51.1) 77(62.6) 1.86 .064Yes 65(48.9) 46(37.4)

Experience of  caregiver role No 68(51.1) 81(65.9) 2.41 .017*Yes 65(48.9) 42(34.1)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s No 94(70.7) 91(74.0) .59 .557Yes 39(29.3) 32(26.0)

Image in mass media

Printed media 5(3.8) 6(4.9)
1.62
　 .107Video media 48(36.1) 55(44.7)

New media 80(60.2) 61(49.6)
Voice media 0(0.0) 1(0.8)

* p<.05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4이었다.

2.3.3 간호사 이미지 
Yang[20]이 개발한 도구로 총 28문항, 5점 리커트 척

도로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
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ang[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도
구 신뢰도 Chronbach's α는 .93이었다. 하위요인의 
Chronbach's α는 전통적 이미지 .90, 사회적 이미지 
.77, 전문적 이미지 .831, 개인적 이미지 .82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년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COVID-19의 상황을 고려
하여 온라인 구글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대학의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대학커뮤니티에 해당 설
문조사에 대해 링크 주소를 탑재하고 연구관련 설명문을 
게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언제든지 설
문을 철회할 수 있음도 내용에 포함하였다. 설문을 시작
하기 전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동의한 경우 구글 설

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구분을 위해 단답식으로 전공학과를 기입
하도록 하였다.  해당 자료는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개
인별 입력자료를 코드화하여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였으
며 자료분석이 완료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하였다. 
비대면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감사쿠폰을 모바
일로 제공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연락처를 받
았으며 제공한 후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폐기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사 이미지는 t-test, ANOVA 및 Scheffe사후검정을 이
용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경험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Pearson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
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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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urse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M±SD Item M
±SD t or F p M±SD Item M±SD t or F p

Gender Female 116.6±14.02 4.2±0.50 -0.43　 .647 111.3±15.28 4.0±0.19 0.60 .554　Male 118.3±12.68 4.2±0.45 108.8±20.06 3.9±0.72

Freshman Yes 120.0±12.48 4.3±0.45 2.82 .006
**

112.6±16.63 4.0±0.59 1.16 .249No 113.4±14.54 4.1±0.52 109.1±16.13 3.9±0.5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18.5±14.02 4.2±0.50 -1.33 .187 109.0±14.59 3.9±0.52 1.00
　

.340
　No 115.3±13.61 4.1±0.49 111.8±17.39 4.0±0.62

Experience of caregiver 
role

Yes 118.1±15.51 4.2±0.44 -1.02　 .310 112.6±12.53 4.0±0.36 -1.03　 .306No 115.7±12.05 4.1±0.34 109.8±18.07 3.9±0.52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s
Yes 115.2±14.16 4.1±0.40 0.86 .380 110.3±20.00 3.9±0.57 0.18　 .861No 117.5±.13.74 4.2±0.39 110.9±15.00 4.0±0.43

Perceived health 
status(below average)

Yes 114.5±14.20 4.1±0.41 -1.69 .094 108.0±13.86 3.9±0.40 -1.84 .069　No 118.6±13.42 4.2±0.38 113.4±18.21 4.1±0.52

Mass media

Printed mediaa 104.8±21.5 3.7±0.61

2.22 .113

98.3±35.27 3.5±1.01

2.00　 .146New mediab 116.7±13.42 4.2±0.38 110.6±15.61 4.0±0.45

Voice mediac 118.4±13.36 4.2±0.38 112.1±14.35 4.0±0.41

3. 연구결과 

3.1 계열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가족의 병원 입원시 보호자 역

할 경험 여부에 대해 계열별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나이, 
학년,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입원 경험, 보호자 역
할 경험, 가족이나 친척 내 간호사 유무, 간호사를 경험한 
대중매체 유형에 대해 계열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1). 세부적으로 여학생은 보건계열이 88%, 비보
건계열은 78%였으며 나이는 두 계열 각각 22.9세, 21.4
세였다. 학년은 모두 1학년의 참여가 많았으며 소득수준
은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두 
계열 모두 ‘좋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입원경험은 보건
계열이 48.9%, 비보건계열은 37.4%였다. 가족의 병원입
원으로 보호자 역할을 한 경험의 비율은 보건계열 48.9%, 
비보건계열 37.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
척 중 간호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건계열은 29.3%, 비보
건계열은 26.0%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보거나 들은 주
요 매체는 두 계열 모두 뉴미디어에 속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3.2 계열별 변수간 비교 
계열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간호사 이

미지는 보건계열 대학생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을 살펴
본 결과, 개인적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보건계
열의 대학생이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중매체 이미지는 계열간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Degree of nurse image of research variables

Characteristics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t p

Item M±SD Item M±SD
Major

satisfaction 4.3±0.50 3.8±0.65 6.10 .000***

Social image 3.8±0.65 3.5±0.70 3.58 .000***
Professional

Image 4.6±0.48 4.4±0.58 2.28 .022*

Personal image 4.0±0.79 3.9±0.91 1.59 .113

* p<.05, **p<.01,***p<.001

3.3 계열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1학년 여부(t=2.82, p=.006)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1학년인 경우 간
호사 이미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비보건계열 대학생
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3). 

3.4 계열별 변수간의 상관관계 
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지

와 강한 상관관계(r=.61, p<.001)를 나타내었고, 전공만
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4,  p<.001).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
지와 양의 상관관계(r=.58, p<.001)를 나타내었고, 전공
만족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28,  p<.001). 특
히, 두 계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는 간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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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of participants

Variable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1 2 3 3-1 3-2 3-3 3-4 1 2 3 3-1 3-2 3-3 3-4
r

1. Image in mass media 1 1
2. Major Satisfaction .27** 1 　 .32*** 1 　 　 　
3. Nurse image .61*** .44*** 1 　 .58*** .28*** 1 　 　 　
   3-1. Traditional image .62*** .40*** .94*** 1 .57*** .25** .96*** 1 　 　 　
   3-2. Social image .45*** .36*** .83*** .67*** 1 .40*** .26** .82*** .69*** 1 　 　
   3-3. Professional image .52*** .45*** .83*** .72*** .64*** 1 .53*** .27** .81*** .73*** .53*** 1 　
   3-4. Personal image .28** .20* .53*** .44*** .22* .34*** 1 .41*** .18* .74*** .69*** .45*** .52*** 1

*p<.05, **p<.01,***p<.001

하위요인 중 전통적 이미지와 전문적 이미지와 상대적으
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계열 모두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전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3.5 계열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이 계열별 각각 

2.103, 1.950으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변수간 다
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
인자가 10이하로 문제가 없었다(Table 5). 계열별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은 47.3%였고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33.1%였다. 보
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1학년인 경우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40.42, p<.001) 비보건계열이 
경우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13,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nurse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Variable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ß t p ß t p 

Image in 
mass  media 0.62 7.815 <.001*** 0.72 6.880 <.001***

Major  
Satisfaction 0.45 4.404 <.001*** 0.15 1.382 0.170 

Freshman -4.77 -2.714 0.008** -2.09 -0.860 0.391 
　 Adj. R2=.473, F=40.420, p<.001 Adj. R2=.331, F=20.132, p<.001

Tolerance .920-.989 .895-.993
VIF 1.011-1.087 1.007-1.117

Durbin 
Watson 2.103 1.95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계열별 간호사 이미
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보건계열의 
경우 4.3점, 비보건계열은 3.8점으로 보건계열의 전공만
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
도는 COVID-19 발생 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점수 
3.7점[21], COVID-19 발생 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3.99점[22]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COVID-19가 발생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건 종사자의 역할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대중매체를 파
악한 결과,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
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
았다. 이는 2014년 대학생의 간호사 정보 접촉 매체에 대
한 결과에서 TV(88.5%), 인터넷(10.2%) 순으로 나타난 
연구[7]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대학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나 유대감
을 형성하고 자신의 관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거
나 관심 동영상을 통해 정보 수용의 맥락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23]. 앞으로 TV나 신문 등을 통한 
전통적 매체보다는 뉴미디어를 통해 간호사를 간접적으
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를 위해 간호사를 제대
로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뉴미디어를 통한 채널의 
운영 및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열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
만,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각각 4.9점, 5.0점으로 대중
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
매체 이미지는 간호사 이미지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COVID-19 이전 20세에서 60세 미만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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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3.89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수였다. 2020년 1월부터 COVID-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호사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으며, 의료 환경은 열악하지
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다[1,9].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
도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나 영상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영향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계열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계열과 
관계없이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COVID-19 이전 
간호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를 본 연구[7]와 하위요인별 간호사 이미지는 점수의 순
서는 동일하였다. 계열별로 구분한 본 연구와의 대상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를 해 본 결과, 두 계열별 모
두 하위요인별 간호사 이미지가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
다. 이는 간호사의 이미지 중 개인적 이미지는 ‘불친절한 
면’, ‘이기적인 면’, ‘짜증 내는 면’에 대한 정도인데, 
COVID-19이후 계열에 관계없이 간호사의 부정적인 면
에 대한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1학년일
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전공만족
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에서 학년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24]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
는 연구의 대상자 수에서 학년별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계열의 대학생은 주로 2학년부터 전공기초 교과
목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하며 전공
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이에 고학년 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
께 하는 연합봉사 동아리나 연합행사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
사의 이미지 정도와 낮은 수준으로 연관성을 보였으나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인
식하는 계기가 되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
지도 변화할 수는 있었으나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의 

직접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COVID-19가 발생되기 전에도 간호사들
은 의료현장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COVID-19 
이전의 간호사 관련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사건의 가해자 또는 의료과실 관련 등 극단적인 상황을 
부각한 부정적인 주제를 주로 보도하다보니[2] 간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인터넷 신문에 나
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25]에 따르면, 대중매
체에서 전시나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을 포함
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이 될 때, 유독 간호사
가 책임을 지는 의료인으로서 보도된다고 하였다. 간호사
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기에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간호사 이미지를 전달하
느냐에 따라 대중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만큼[12], 간호사 관련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
는 기사가 많아질 경우,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TV나 신문 
등의 전통적 매체가 아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1인 온
라인 방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간호사와 관련된 보도나 
내용을 접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
는 간호사 관련 내용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편향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간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 요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으
므로 앞으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
도와 대중매체 이미지가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보건계열 대학생
의 전공만족도와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
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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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1학년 여부였으며 이 모형
은 47.3%의 설명력을 보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
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지만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고 33.1%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제고를 위해 간호사가 
나오는 대중매체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영상물 제작 및 체계적인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
우 전공만족도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부과정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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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재학중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hokefoke@naver.com

박 지 은(Jieun Park) [정회원]
∙ 2020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재학중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yikes0504@naver.com

권 보 민(Bomin Kwon) [정회원]
∙ 2021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재학중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rnjsqhals02@naver.com

최 하 은(Haeun Choi) [정회원]
∙ 2021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

학과 재학중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teacher-@naver.com


